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느닷없는 소낙비가 한바탕 옹골차게 쏟아

지더니 소음의 도시 저 편에 일곱 색깔 무지

개가살풋걸려있다.그순간,무지개속으로

상큼했던내유년의여름이하염없이흘러가

고 있었다. 동구 밖, 당산나무, 신작로, 강나

루,장광뒤의하얀접시꽃.그것들이어우러

져 설핏거리면서 마음은 벌써 고향집 골목

안으로접어들었다.

사시사철 빛바랜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던

집.그문턱에들어서면감익는냄새가솔솔

묻어나고 삼밭 그늘에서 긴 혀를 늘어뜨리

고 있던 황구란 놈이 살래살래 꼬리를 흔들

며 다가오곤 했다. 책가방을 툇마루에 던져

두고뒤란으로돌아가샘물한됫박떠벌컥

벌컥 들이켜고서 한바탕 목물을 하고 나면

얼얼하면서 온몸에 새 피가 쫙 일었다. 수건

을 걸치고 마루에 오르면 어머니는 잽싸게

미숫가루 한 대접을 너끈히 괴어 소반에 받

혀왔다.그고소하고찐득한맛을무엇에비

할까.

마음이 한결 넉넉하여져 낮잠 한소끔 청

하려고 초석 깔린 대청에 드러누우면 매미

들의 울음소리는 왜 그리도 성화였던가. 담

장 옆 돌배나무, 감나무 안에서 귀가 멍멍

하도록맴맴맴……찌르륵,논스톱으로합

창을 했다. 녀석들은 이 나무 저 나무에서

제법 가락까지 넣어 가며 기차게 울어댔다.

녀석들의 소리에도 사연은 있으리라. 단 일

주일의 생을 위해 7년 아니 17년이란 세월

을 유충으로 살아야 했던 인고의 날들. 그

끝에 탄생한 생명의 환희를 노래함인가. 아

무튼 내 고향 7월은 매미 소리로부터 시작

되고 끝이 난다. 하여, 녀석들은 무더운 여

름날의 대명사요, 내 마음의 영원한 노스탤

지어다.

그곳, 눈을 감으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

오르는 영상. 하얀 신작로가 열리고 하늘로

치솟던미루나무밑을지나비틀비틀자전거

를 곧잘 타던 순이의 얼굴이 보이며 문학소

녀 진이의 마른 얼굴도 보인다. 그들은 어디

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. 어둠이 내리

면30촉전등불이켜지고불빛을따라극성을

부리던 하루살이, 모기떼들. 쑥대궁을 말려

피운 모깃불 냄새가 여름 내내 온 집안에 알

싸했다. 평상 위에 누워 쳐다보는 저녁 하늘

은 왜 그리 아름답던지, 별자리를 찾으며 어

머니가들려준먼옛날이야기에귀를기울이

다가 잠이 들곤 했던 날들이 어제이듯 새롭

기만하다.

세월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

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은 밤마다 가슴 속으

로 파고들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취

해스르르잠이들었다.내유년의여름은그

렇듯 꿈과 사랑과 낭만으로 아롱져있다. 평

생을 두고 소낙비 그친 오후의 반짝임과 일

곱 색깔 무지개가 오늘처럼 영롱히 떠올라

시도 때도 없이 내 가슴에 아롱다롱 사색의

무늬를만들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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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유년의여름수
필

약력

서
순
초

신작로가로수밑에사바의중생처럼

버려져있는낮달맞이꽃한송이를발견했다

배추시래기처럼시들어있는것이너무안타까워

집으로가져와화분에심었더니

고마움의표시인양,

생기를머금고잎사귀가되살아났다

아침,저녁으로들여다보니

색(色)의향긋한향기가콧속으로들어왔다

부처님께서펼치시는향기로운화엄의세계

하늘을향해고개를쳐드는꽃잎따라

깨어난듯만개한잎,잎들,

서로합장을하는모습으로

점,점,점번지는푸른눈망울사이로

은은하게퍼져나가는꽃의향기

몸속에암세포처럼박혀있는사리를주워들며

대자대비한미소를지어본다

매일합장해서드릴공양이생겼다

<김현경약력>

▲‘열린시학’, ‘시조시학’등단

▲‘문예사조’동시등단

▲동천문학회원,열린시학회원

▲광주문인협회회원,전남시조협회회원

잎의 사원

김현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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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츰,

할말을쓸수없는날에

유유히내생을가로질러흐르는강둑에나와

그대에게편지한장띄워보냅니다

내어릴적놀던그강둑,

언제나햇빛은눈부셨었지요

나의손바닥위에홀연히그햇빛한줌

부서지는아픔에소소리바람입맞춤하고

그걸바라보느라어느덧해저물었습니다

강건너빈집에는불이켜지고

머리위엔노을이걸릴때

강둑에매어놓은나룻배한척

황혼따라노저으며흘러가고있습니다

어디선가날아왔는지물총새

동무되어따라가고있습니다

<윤영숙약력>

▲‘시학과시’시부문신인문학상수상

▲‘현대문예’시조부문문학상수상

▲광주문인협회이사

▲호남시조시인협회이사

▲현대문예이사

강가에 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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묶여있는너를본다

바람이존재하는이유를

되새김질하며

소리를부여잡고흔들리는네앞에서

목이잠기는행간을읽으며

나는매듭의매무새를다듬는다

어디쯤온것일까

너는식은땀을흘리며

바람에하소연을늘어놓고

상투적인몸짓언어를탓하며

나는무심한시선을목에두른다

하녀의치맛자락을바라보며

흔들리는건모두사치라고외치던

디올의CEO가생각하는밤

바람이스카프를잠재운다

<조필약력>

▲광주문인협회회원

▲광주디카시인협회대표

▲디카시집: ‘바다로간피사의사탑’, ‘A보다더붉다’

스카프 생존기

조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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